
[앵커]

교통사고 등에 날씨가 미친 영향을 전문가가 판단해주는 걸 '기상 감정'이라고 합
니다.

이 기상 감정 사업은 기상청에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는 부실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이 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기상 감정’ 법 만들었지만 관리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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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낀 살얼음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살얼음이 꼈을 거란 '기상 감정'을 받아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는 '기상 감정'은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상 감정 사업을 하려면 기상청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기상 감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이를 어기면 2
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이 기상 감정서는 미등록 업체가 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기상청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기상청의 산하 단체가 정작 법을 어긴 겁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법에 나와 있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대상인 내용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
한 행정 공백이 있다…."]

기상청은 법원 감정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
다.

그러면서도,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허수곤/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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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세현 (weat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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